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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보는 기본시각 

고비용·저효율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첫째, 생산활동에서 필요 이상의 생산요소를 투입하

거나, 둘째, 생산요소의 비용이 적정수준을 넘어서거나, 셋째, 생산요소의 결합구조가 歪曲되거나 결합기술이 脆弱
한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

발경제시대의 壓縮成長단계에서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牽引하였으나 그동안의 지속
적인 투입증가로 투입규모가 적정량을 넘어서 "고비용구조"가 형성된 점과, 둘째, 생산요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고비용구조를 형성한 점, 그리고 셋째로, 투입요소의 단위당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술 혁신능력이 
취약하여 투자규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저효율구조"가 형성된 점이다. 이러한 "고비용구조"와 "저효율구조"가 
複合的이고 累積的으로 작용하여 총체적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기술적 知識

(technological knowledge)에 기반하는 國家革新體制(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NSI)로 개편하는 구조적이
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의 생
산요소로서 지식(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식(기술)의 증대는 경제의 비효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임으
로써 가격을 낮추고 생산(고용)을 증대시키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의 외형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기술기반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과
학기술-경제의 연계체제가 취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1994년 동안 지식스톡의 對GDP성장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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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4.9%였으며,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는 각각 50.6%, 15.1% 였음(<표 1> 참조). 이 결과를 일본과 비교해 보
면, 일본의 경우 총지식스톡의 기여도는 '80년대 이후 40%를 上廻하였다. 결국 지식스톡(과학기술)의 기여도를 높
임으로써, 지식이 기반이 되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Ⅱ.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의 원인 

1. 거시적 관점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NSI)는 지난 30년간의 시스템구축(institution-building)을 통해 기본적인 骨格은 완성
되었으나 산업계, 대학, 연구계, 금융계 등 혁신주체간에 협동과 교류가 未盡하여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
대로 연계한 相乘效果(synergy effect)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품·소재·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이 약하여 신

제품개발이 제약받고 있으며,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집약
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북돋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표 1> 생산요소별 성장률 기여도 : 한국

2. 산업구조적 관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動態的 효율성이 미흡하여 고비용·저효율중심의 성숙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저비용·고효

율 중심의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이 미발달하고 있다.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은 생산공정의 혁신을 통
한 요소생산성의 향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산업은 공정혁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발달로 인하여 공정혁신이 부진한 실정에 있다. 한편 경제의 소프트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
전반의 기술지식집약화 과정에서 觸媒역할을 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전문기술컨설팅, 소프트웨
어산업, 기술정보제공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
구매간의 신뢰성 부족, 거래기업간 정보공유체제 미비, 조직화된 시장(organized market)의 미발달, 정부의 각종 규
제장벽 등으로 인하여 높은 거래비용이 초래되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3. 조직관리적 관점 

기업의 조직차원에서는 시스템 경영능력의 부족, 개인의 정보 수집·소화·활용능력 부족, 부서간 업무협력체제 미비, 

기술 및 사무직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학습체제 未洽 등으로 인해 저효율구조가 형성된다. 조직구성이 비탄
력적이고 생산구조가 비효율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생산외적인 원가발생요인이 크고 부가가치의 비율도 낮은 실정이
다. 또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채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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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및 훈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문제도 있다. 

Ⅲ.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책 

1.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고비용·저효율구조에서 저비용·고효율구조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基本的인 政策方向이 제시될 수 있

다; 첫째는, 저효율 

<그림 1>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구조를 고효율구조로 개선하는 효율향상적 방향이며, 둘째는, 고비용구조를 저비용구조로 개선하는 비용절감적 방향
이고, 셋째는, 저비용·고효율구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전환적 방향이다. 

효율향상적 정책방향은 자원배분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힘으로써 고효율을 추구하는 접근으
로 그 중점과제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의 확대, 공공-민간간의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 매카니즘의 확대, 기술혁신 하부구조 확충 등이 있고, 비용절감적 정책방향은 생산방식이나 환경의 개선
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원가비율의 개선을 통해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접근으로 그 중점과제는; 기업의 공정혁
신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간접자본의 기술집약화 등이 있으며, 구조전환적 정책방향은 中·長期的으로 산업구조를 기

술집약화하거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총체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그 
중점과제는; 고효율 저비용적 新産業의 육성, 지식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 등
을 들 수 있다. 

2. 고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의 技術力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신용보증기능을 多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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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산업 및 신기술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력평가 및 신용보증기관 설립 

○ 기술개발지원 정책자금의 확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 

○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정책과제 2. 공공-민간의 기술확산 매카니즘의 강화 

○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서비스기능 강화 

○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 대학의 지역연구센터(RRC) 기능 확충 

정책과제 3 .기술혁신 하부구조 확충과 네트워크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 사용자 요구에 부합된 종합정보 창출능력 제고 

○ 기술정보 컨설팅업의 육성 

○ 퇴직 전문가들을 활용한 정보가공 업무 활성화 

○ 공동이용 연구기자재 및 설비 확충 

○ 지적재산권 보호와 심사능력 강화 

○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및 분업 연구체계 형성 

○ 연구인력의 교류 및 파견제도 활성화 

3. 저비용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4. 기업의 공정혁신 및 생산합리화에 대한 지원 강화 

○ 각 지역별로 주요 관련기관에 자동화 기술상담센터를 설치. 

○ 생산자동화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과제 5. 사회간접자본의 능률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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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술개발투자 촉진 및 지원 

○ 건설산업을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4.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6.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의 전략적 육성 

○ 21세기 새로운 국가 戰略産業의 발굴의 필요성 

○ 21세기 신생산업 기술의 조기확보 

정책과제 7. 지식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 지식산업을 위한 기술적기반 확충 

정책과제 8.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 

○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 기술이전의 유인체계 개선 

○ 대학-중소기업간 인력교류 활성화 

○ 스톡옵션제도 도입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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